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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제23차 연구소 총회가 열렸습니다. 연구소의 2025년을 함께 돌아보고 2026년 사업 방향을 세

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회원 덕분에 또 한번 한노보연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을 돌이켜보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맞서 광장에서 퇴진투쟁을 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투쟁했습니

다. 그런 한편 연구소는 계획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갔는데요. 경제위기 시기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

자 등 취약 노동자 안전보건 권리에 집중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서 기후정의운동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고민해온 지난 몇 년의 결과를 현장과 함께한 워크

숍을 열어 우리의 고민을 풀어냈습니다. 역시 중장기 과제인 보듬는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성장 프

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한 해였습니다.

2025-2026, 2년의 사업 방향 중 두 번째 해인 2026년. 올해는 집중사업으로서 개혁적 국면, 안전보건 

권리 진전을 위한 활동, 현장 활동가들의 활동을 엮어내는 1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서, 기

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보듬는학교 사업과 함께 ‘아프면 쉴 권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일하는 

사람 모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그리고 ‘노동자 자살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노동자 정신건강에 유해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제까지 해온 활동을 올해도 꾸준히 하며,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우리의 고민과 제안을 이 사회

에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과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활동하겠

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몸과 삶에 기반한 ‘일터 민주주의’ 정착을 향해 회원 여러분과 열심히 활동하고 투쟁하겠

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